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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2013년 송년의 밤
12월12일(목) 저녁 6시마포가든호텔

부문별 연말연시모임

사우회‘2013 송년의 밤’행사가 12월12
일(목) 저녁 6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열린다. 
MBC에서는 참석 회원 전원에게 2014년
다이어리와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
물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우회는 새로 제작
한 2014년판회원수첩을나누어준다. 

결산의 계절, 사우회는‘송년의 밤’행사를 준비하
고 각 부문 친목단체도 송구영신 행사에 회원들을
초청했다.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한다.

문문미미회회((미미술술부부)) 11월23일 (토) 저녁 5:30
종로2가 31빌딩하이마트뷔페
문문비비회회((비비상상계계획획부부)) 12월1일 (일) 저녁
7:00, 지하철 3호선양재역부근한정식집
산들해양재점
기기술술동동우우회회 12월3일 (화) 저녁 6:00 마포
M펠리스웨딩홀
회회계계인인의의 밤밤 12월4일 (수) 저녁 6:30 여의
도고려빌딩 3층한야지생고기
초초록록회회((여여자자AANNNN)) 12월5일 (목) 12:00 여
의도 중국식당 열빈. 현역 아나운서 중에
서 올해 활약이 뛰어난 1명을 선발해 시상
도한다.
청청죽죽회회((시시설설부부)) 12월5일 (목) 저녁 7:00 종
로2가 3䤎1빌딩 하이마트 뷔페. 올해 고희
와 회갑을 지낸 회원들을 축하하는 특별코
너도마련된다.
인인사사동동클클럽럽((라라디디오오PPDD)) 12월12일 (목) 낮
12:30, 지하철 서초역 부근 한정식 집 울
돌목가는길
문문기기회회((보보도도국국)) 12월19일 (목) 저녁 6:30
여의도역여의도종합상가 5층신동양반점
문문우우회회((차차량량부부)) 12월28일(토) 오후 4:00
종로2가 3䤎1빌딩하이마트뷔페
문문경경회회((업업무무--광광고고)) 유일하게 신년행사 실
시 1월16일 (목) 저녁 6:00 세종호텔예정

등등산산대대회회 1100월월2233일일북북한한산산 소소나나무무 숲숲둘둘레레길길 55kkmm 
최최근근 가가장장 많많은은 8866명명 참참가가,, 고고급급 등등산산모모자자 선선물물

10/23(수) 북한산 둘레길에서 실시됐다. 오전 10:30 수유리 아
카데미하우스를 출발해서 제2구간 순례길을 먼저 걸은뒤 다시
제1구간 소나무숲길을 지
나 우이동에 이르기까지
5Km를 걸었다. 최근 가
장 많은 86명이 참가해
청명한 날씨속에 형형색
색으로 물들어가는 단풍
을 바라보면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형진한(보도) 회원이 부
인과 함께 참석 해 눈길
을 끌었으나 완주하지 못
하고 중간에 돌아가 아쉬
움을 남겼으며, 김해원
(편제) 회원도 제2구간을
잘 걸은뒤 제1구간으로
접어드는 솔밭 공원에서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면서 걷기를 포기하고 돌아가 끝까지 함
께하기를기원했던일행들을아쉽게했다. 
가을철 등산대회에 참가한 86명 가운데는 90대 회원이 1명,
80대가 4명, 70대가 53명, 그리고 60대회원이 27명이었다. 
사우회에서는고급등산모자 1개씩을선물로드렸다.

낚낚시시대대회회 1100월월1111일일김김포포 전전류류리리 수수로로서서 납납회회 겸겸가가을을대대회회
박박태태환환 회회원원 11등등 차차지지,, 수수심심 얕얕아아 꾼꾼들들도도 손손맛맛 못못봐봐

납회를겸한가을철낚시대회는 10월11일(금)에김포전류리수
로에서실시됐다. 날씨는쾌청했으나바람이많이불었다. 
그리고 현장 답사뒤 1주일 사이에 물이 많이 빠져 수심이
60~80cm로 너무 얕아졌다는 우려섞인 이야기들이 꾼들사이
에오가기시작했다. 
계척을실시한결과박태환(관리)회원이 19.1cm짜리붕어를잡
아, 2005년 가을철낚시대회이후 8년만에 1등을차지했다. 송
재선(업무)회원이 19cm, 백성원(관리)회원이 17.5cm짜리붕어
를 잡아 2,3등을 차지했다. 홍진표(관리)회원은 45cm짜리 메
기를잡아행운상을받았다. 이번낚시대회에는 30여명이참가
했으나월척은물론손맛을본회원이 10여명에불과할정도로
조황이좋지않았다. 

골골프프대대회회 99월월2277일일중중원원골골프프클클럽럽서서 가가을을철철 친친선선대대회회
권권태태섭섭 회회원원 우우승승,, 박박병병선선 회회원원 근근접접상상

9월27일(금) 충주중원골프클럽에서열린가을철회원친선
골프대회에서 권태섭(기술)회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신페리

어방식을적용해우승자
를가린이번대회에서권
회원은 80타를 기록해
우승했다. 이상진(보도)
회원이 1타 뒤진 81타 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2년
만에 참가한 박병선(편
제)회원은 홀컵에 99cm
까지붙여근접상을받으
며신고식을화려하게장
식했다. 꼴찌를 면한 행
운상은 권오용(편제)회원
에게, 감투상은 멀리 춘
천에서 새벽같이 달려온
이명수(춘천)회원에게 주
어졌다. 이번 대회에는 7

개팀 28명이 참가했으며, 사우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친환
경버섯 1세트씩을선물로드렸다.

바바둑둑대대회회 1111월월66일일광광화화문문 사사우우회회 사사무무실실
AA조조 신신해해명명 회회원원,, BB조조 정정영영수수 회회원원이이 우우승승차차지지

가을철 바둑대회가 11월6일(수) 사우회 사무실에서 실시돼, 신
해명-정영수 회원 이 우승을 차지했다. A조 결승에서, 신해명
(관리) 회원이권오룡(업무) 회원에게기권승을거두고, 2006년
봄철대회이후 7년만에우승을차지했다. B조결승에서는정영
수(관리) 회원이이범수(업무) 회원을 물리치고첫우승의영광
을 차지했다. 이번 바둑대회에는 42명이 대거 출전해 사상 유
례없는접전을펼쳤다.

MMBBCC CC&&II 전전영영배배사사장장바바둑둑대대회회특특별별선선물물기기증증
이날바둑대회에는전영배MBC C&I 사장이사우회사무실을
방문하고특별선물 5세트를기증했다. 선물은남성용넥타이와
여성용 스카프 1개씩 그리고 리처드 폴에반스(미국)가 쓴 소설
‘크리스마스 리스트’1권이다. 사우회는 바둑클럽 발전에 기여
한노서을고문등 5명을선정해특별상으로수여했다.  

원로회원 산업시찰과 문화탐방기사 참관기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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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유희근(보도)
EBS “성공, 인생후반전”에출연
前전주MBC사장 EBS교육방송“성
공, 인생 후반전”(30분물, 방송 10
월 2일)프로그램에출연했다.
또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개최
된 세계서예비엔날레 대회“사회저

명인사 명작전시회”에 대형작품(不義富貴如浮雲)을 출품하고 한국의
서예대가 10인으로부터 작품 30여점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금 전액
을청소년적십자(RCY)후원금으로기부했다.

이명세(관리)
봉사활동으로국민훈장목련장수상
이명세(파주시노인회장)회원이 10월2일 보건복지부로
부터국민훈장목련장을수상했다. 
이회장은2010년4월에파주시노인회회장으로선출된
뒤파주시내경로당400군데와500여명이봉사하고있
는실버경찰대를잘운영하고, 노인대학 4개반을개설

하여600여명노인들의건강과복지증진을통한국가사회발전에크게기여
했다는평가를받아정부로부터훈장을받았다.

1989년, 나는 그 때 문화방송 종합
기획실장이었다. 어느날최창봉사장
이불러사장실에갔더니“동양극장을
사려면 얼마쯤 될까?”하시는 것이었
다. 며칠뒤에“70억원쯤된다”고말씀
드렸다. 예술에조예가깊으셨던방송
문화진흥회 박용구 이사장과 뜻이 같
았던 최사장께서는 동양극장(현재 문
화일보 자리)을 매입해서 예술전용극
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싶으신 듯 했
다. 방송사로서는 해야 할 일이라 싶
었다. 자금은 MBC청룡을 매각해서
마련할생각이셨던것같았다. 그러면
서나의의견을묻는것이었다. 
"MBC청룡은수년 동안 관리 했으니

처분해도좋을듯하나동양극장은낡
아서새로짓지않으면관리가곤란할
것이라."고 말씀 드렸다.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 것 이라는 얘기였다. 최사
장께서는 아무튼“MBC청룡을 매각
할 수 있겠나 알아 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몇가지주문이있었다.
건실한우수기업이어야한다.   
- 매각대금은100억이상이다.            
- 야구단을현행그대로인수해야한다. 
- 극비로추진해라등이었다.
나 혼자하기엔참으로벅찬일이었

다. 극비로 추진하기가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부
닥치면 하늘의 도움을 청한다. 나도
두손모아조용히능력을주십사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기도 끝에 한
성구(聖句)가떠올랐다.
"네가큰일을행하겠고반드시승리

를얻으리라."-삼상26:25-
맨먼저MBC 사장과공보처장관을

역임한이웅희KBO 총재를찾아뵈었
다. 그리고최사장과의면담을주선했
다. 두분은 르네쌍스 호텔에서 만났
다. 얼마 후 KBO 총재로부터 현대그
릅 종합기획실장을 만나보라는 연락
이 왔다. 그 자리에 이현태 실장과 김
호일부장이나와협상을시작했다.
현대그룹은 야구단을 인수 할 의사

는있었는데그들이제시한금액이우
리와 맞질
않았다 .
현대는 ,
삼미 소유
였던 청
보 핀토스
가 50억
원에 매각
된 것으로
안 다 며
70억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제시한금액과차이가너무커협상은
무산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KB0 총재께서

이번에는 LG그룹 기획조정실장을 만
나보라고다시연락을주셨다. 이헌출
이사와김갑열부장을만났다. 이이사
는 연세대학 출신이고 김부장은 고려
대학 후배여서 그랬던지 만나자마자
친밀해 질 수 있었다.  LG는 알아 볼
것다알아보고종합검토한끝에야구
단인수를결심한듯했다. 
실무협상에서본협상으로들어가며

MBC는신정휴전무, LG는변규칠사
장으로 협상 대표가 바뀌었다. 두 분
은 동향에다 같은 서울대학 출신이어
서인지협상은원만하게진행되었다.
LG는 100억을 제시했고 MBC는

130억을 요구했다. MBC는 8년간 야
구단을 운영하며 124억원의 손실을
봤는데본전은뽑아야할금액이었다.
마침내 LG는 매각 대금으로 MBC가
제시한130억원을받아들여매각은성
사되었다.당시 구본무 부회장께서

“그 동안
MBC가
야구단을
잘육성해
준노고를
인정해준
다”며 우
리가제시
한금액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매각이 확정되어 세상에 알려지자

맨먼저나한테달려온것은MBC 노
조였다. 그러나 매각 경위를 듣고는 "
뒷말없게잘처리해달라." 며 넘어갔
다. 그런데방송문화진흥회이사들을
설득하는데는곤욕을치렀다. 윗선에
서시켜서한일이라고할수가없어서
똥바가지를내가모두뒤집어써야했
다. 진흥회이사들도적자를보면서까
지야구단을보유할필요는없다는생
각들이었는데 다만 사전에 이사회 승
인을 받지 않은것을 괘씸하게 생각했

으나보안상어쩔수없었다는해명에
더이상추궁하지는않았다.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청룡

을헐값에매각했으며틀림없이뒷돈
을받아챙겼을것이라고떠벌리고다
녀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해야 하는
일도있었다. 
이렇게 해서 1982년 1월에 창단한

MBC청룡야구단은 1990년 1월에 LG
그릅으로 넘어갔다. 나는 한 때 청룡
야구단단장을맡았던적이있었기때
문에 야구단 매각의 서운함은 누구보
다 컸었다. 마치 애지중지 키워온 딸

을시집보내는심정이랄까..  그 마음
을 LG 구부회장께 말씀 드렸더니 "명
문구단을 만들어 보답 하겠다"고 하시
는 것이었다. 그 분은 야구를 남달리
좋아했고 사랑했다. 그간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두번 우승하고 크게 성장
할수있었던것은야구에대한그분의
열정때문이리라..
20년전에 있었던 이야기 쓰기를 끝

내고 TV를켜니올시즌페넌트레이스
에서 2위를 차지한 LG트윈즈 야구단
이 오랫만에 가을야구를 즐기고 있었
다. LG트윈즈여!  승전고를 우렁차게
울려다오.

MBC청룡이둥지를LG로틀게된사연
이 종 민 前 대전MBC사장

100억이상받고매각토록밀명

현대그룹,  LG와극비리에접촉
130억원에매각

헐값에팔았다는뒷소문에
명예훼손으로고소하는일로번져

시월의마지막날이었다.@새벽별이총총한정동사우
회앞에사우들이속속모여들었다, 40여명이었다.@가
로등과오가는자동차불빛에@옛얼굴을가늠하며만
남의인사가오갔다.@
손 잡고흐들면서웃음으로인사하고가슴으로@반가
워했다.@사우회가마련한가을철문화탐방과원자력
발전소체험일정이시작된것이다.@
경주원전등에들러원전의기본과안전문제를알아
보고,경주지역의문화유적을@둘러보는, 실로일거양
득의나들이였다.@일본후꾸시마원전사고와우리나
라원전비리가문제가되고있는터라@뜻있는일정이
라는생각이들었다.
@경부고속도로를따라판교를지날무렵붉게탄아침
해가떠오르고있었다.@차창밖을스치는산과들녁은
온통농익은가을빛으로눈이부셨다.@대덕연구단지
에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있었다, 원자력안전
학교였다.@영상과강의를통해원전의기본과안전의
핵심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었다.@이 강의에는 한남
대학군단학생들도참여해이채로웠다.@일행은추풍
령을넘어세계문화유산경주양동마을을찾았다.@
조선중기시대양반들의종가와전통가옥150여채가
구릉과계곡을따라그림처럼자리잡고있었다.@월성

손씨와여주이씨에얽힌이야기를뒤로하고구릉정
상에올라서니바로앞@안강들녁이오후의가을햇볕
에빨갛게@익고있었다.
@토함산기슭에서하루밤을묵고신라 3대사찰의하
나였다는 감은사(682년완공)@절 터를 찾아육중 장대
한 3층석탑(13.4m)을 올려다보면서흔적도없이사
라져버린@사찰의웅장함을머릿속에가늠했다.@
푸른물결출렁대는동해에는문무대왕이@우리를반
기는듯, 1300여년이흐른지금도@호국의염원을안은
채잠들어있었고,무심한갈메기떼만이울어대고있
었다.@이어서 이어진 월성 원자력 발전소 방문,월성
원전은모두 6기로방대한규모에위치와@환경도훌
륭했다.
@이처럼훌륭하고쾌적한환경에서일하는원전요원
들이야말로나라에대한충성심으로@똘똘뭉쳐야한다
는생각이들었다. "원전은우리전력의 3분의1을책
임지는에너지의총아이지만최후의생명은안전이다
"@"원전은기술적진실에충실해야한다" @모두의결론
이었다.@이번 나들이는@ 좋은 가을에 문화와 원전을
보고느끼면서, 현업시절의부문별벽을넘는"사우들
의한바탕어울림"이었다.@그 뒤에는사우회와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포항MBC가있었다.

사우들이 벽을 넘어 한바탕 어울린 가을나들이

원원로로회회원원 산산업업시시찰찰 1100월월 3311일일~~1111월월 11일일월월성성원원자자력력발발전전소소 && 경경주주 일일원원 3399년년생생~~4422년년생생 회회원원 3377명명 참참가가
올원로회원‘산업시찰및문화탐방’행사가 10월31일(목)과 11월1일(금) 이틀간에걸쳐대전대덕연구단
지와 경주, 월성, 감포항에서 실시됐다.‘과학䤎문화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체험’을 주제로 실시된 올
산업시찰은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의 협조로 실시됐다. 이번 산업시찰에는 그동안 한번도 산업시찰에
함께하지못한 39년생부터 42년생까지원로회원 37명과사무처 3명, 행사진행요원 2명등 42명이함께
했다. 이우철 포항MBC 사장은 회원들이 머문 경주 콩코드 호텔로 찾아와 원로회원들의 오랜만의 지방
나들이를위로했다.

장영배 前전주MBC사장

박기병(보도)
방한한아키노대통령에게감사패전달
前춘천MBC사장. 대한언론인
회 한국전참전언론인회 박기병
회장은지난 10월 18일오전서
울 전쟁기념관에서 국빈 방문
중인 필리핀의 베니그노 아키
노 3세 대통령에게 그의 부친
故 베니그노 아키노 2세 상원
의원에게 증정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현아키노대통령의아버지이자코라손아키노전필리핀대
통령의부군인고베니그노아키노2세전상원의원은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하자‘마닐라 타임즈’특파원으로 한국에 파견
돼한국전전황을전세계에알리는종군기자로활약했다.

박기병 회장(가운데)이 감사패를 증정한 뒤 아키노
대통령(왼쪽)과 환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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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교육 자원봉사는 보람이고 설렘이다
-  정 수 열 극동대학교 교수

이 사람 !

텅 빈 학과 사무실에 앉아 태국
학생들을 생각하며 마지막 시간에
그들이 전해준 애정이 담긴 편지를
다시 읽는다. 철자는 틀리고 문장
은 어색하지만 그 마음만은 확실히
전달된다. 
“저는 열매입니다. 모두 감사합니
다. 나는 한국어를 좋아해요. 자꾸
만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내
교수님, 또 만나요.”나는학생들에
게한국이름을선택하게했다. ‘까

치, 금잔디, 행복, 열매, 꿈, 깡충깡
충, 하늘, 별’등등... 모두가 그리
워지는얼굴이자이름들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Karma는‘인연

(人緣)’, ‘업(業)’으로 번역되고 세
상의 모든 인과 관계를 뜻한다. 기
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와 인도하심이다. 무슨 인연이었을

까! PD로 재직하면서 우리글과 말
의 바른 사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었고
대학에 몸담게 된 후 방학을 이용
하여 한글을 가르칠 교환교수를 희
망했다. 그 결과 작년 11월 20일부
터 올해 2월 18일 까지 두 달 동안
태국부라파(Burapha)대학에서새
로운인연을쌓았다. 
부라파 대학이 있는 촌부리는 수

도 방콕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
는 아름다운 곳으로 파타야를 끼고
있는인구 400만의도시다. 태국은
사회가 안정되어 있고 물가도 싸
다. 사람들이 순박하고 욕심 부리
지 않아서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한다. 또한 우리처럼 정이 많다. 겨
울이 없어. 더운 게 흠이지만 에어
컨 시설이 잘 돼있다. 남들은 사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나만의 보람과
재미가쏠쏠했다. 
대학에서 숙소는 물론 연구실 까

지 제공해 주어 수업을 마치고 남
는 시간에‘스피치론’을 한 권 번
역할 수 있었다. 집이 그립고 서울

의 친구가 보고 싶어 혼자 창밖을
내다보는 것은 쓸쓸하지만 그로
인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나로서는 의미있는 시간이기
도 했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6천여

개, 인구 100만 이상이 쓰는 언어
만도 250여 개다. 1위가 중국어,

다음이 영어, 스페인어 순이며 한
국어는 7천 5백만 명으로 쳐서 12
위다.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은 90여개나 되고 한국어
교사 자격증 없이 교회 등 사설 학
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포함하
면 한국어 교사는 집계가 되지 않
을 정도로 많지만 한국어를 제2외
국어로 선정한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어 교사가 절대 부족하다고 한
다. 중국, 베트남 등 한국어 백일
장 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어 실력
을 겨루는 나라도 늘고 있으며 자
기나라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한국어 공
부는 필수다. 
학기 중에는 안 되고 방학 때만

교환교수를 나가게 되는데 계절 관
계로 방학이 우리와 달라서 우리
방학에 저들은 공부하니 스케줄을
잘조정해야왕래가가능하다. 
한글 교육 자원봉사는 진정 나에

게 보람이자 설렘이다. 또한 새로
운 인연이 생긴다. 짧은 기간이지
만 함께 했다는 인연이 헤어짐을
섭섭하게 여기며 또 만나기를 기약
하게 된다. 은퇴한 후 일하는 걸 고
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변화를 가져
볼일이다. 
언어봉사를 통해 새삼 영어공부

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의사소통
의 중요성도 생각하게 된다. 30년
간 해 온 영어가 소통이 안 되니 참
답답하다. 
영어만 되면 강의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교류하는 데 어
려움이 없다. 이번 학기 끝나고 방
학이 되면 나는 인연이 닿는 곳으
로또나가게될것이다.

-- 재재물물은은 독독수수리리와와 같같다다??
연말이 되면 남을 돕자는 행사가 여기저기서 펼

쳐진다. 
자공이물었다. “백성들에게널리은혜를베풀고,

많은사람들을구제한다면그것을인(仁)이라고할
수 있겠습니까?”여기 나오는 말 중에“널리 은혜
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를 박박시시제제중중((博博
施施濟濟衆衆))이라고한다. 논어옹야(雍也)편에나온다. 
공자가 답했다. “어찌 인(仁)이라고만 할 수 있겠

는가? 반드시성(聖)스러운일이다. 요임금과순임
금같은위대한제왕들도그런면에서는오히려부
족하다고생각했을것이다.”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 왕은 구약성경“잠언”에서

유명한말을남겼다. “부자되기에애쓰지말고네
사사로운지혜를버릴지어다. 네가어찌허무한것
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을나는독수리처럼날아가리라.”
이말에는“재물을움켜쥐고있지말라. 그대신많

이베풀어라”는박시제중의뜻도담겨있지않은가?

겨울방학 동안 태국 부라파대학에서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
영어배울 때 영어이름 갖듯‘까치 금잔디 하늘’등 우리이름 부쳐줘
세계 6천어개 언어 중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이어 한국어는 12위

許許連連會會((보보도도)) 010-5382-0072  02-533-9898, 서초구잠원동한신11차Apt 320-702
李李相相魯魯((보보도도)) 010-8912-4874  02-3667-4874, 

구로구경인로65길 16-15, 1110-301 (신도림동,신도림4차e편한세상)
高高圭圭君君((기기술술)) 011-405-0715  031-306-0716, 용인시수지구신봉2로 26, 108-901(신봉동,LG신봉자이A)
金金眞眞姬姬((편편제제))  010-3773-7145  02-783-7145, 영등포구여의동로 213, A-3503(여의도동,금호리첸시아)
金金琥琥石石((관관리리)) 010-8955--4031  031-907-9505, 고양시일산동구강송로 153, 311-501(마두동,강촌마을)
朴朴錫錫泰泰((보보도도)) 010-5384-0049  031-906-6898 고양시일산동구강송로 197, 806-401(마두동,강촌마을8단지)

신규입회

-- 김김우우석석((부부산산)) 9월11일(수)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1960년에 부산MBC 기자로 입사해 보도부장을 지냈
다. 통일민주당 총재 보좌역을 거쳐 1988년 서울 송파갑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로 국회위원에 당선됐다. 이후 한
국토지개발공사사장, 건설부장관, 내무부장관등을역임했다.

-- 김김종종대대((업업무무)) 9월14일(일)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1963년 광고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대구지사에서 15
년간근무했다. MBC 퇴직후에는‘북안적연와산업사’를창립해벽돌만드는사업을하기도했다. 4년전에폐암
판정을받고 병원과집에서요양해왔다.

金弘基(보도)장남10/12  홍명표(관리) 딸 10/12  이진섭(편제)차녀10/19 최순근(편제)차녀10/19  
고일미(편제)장남10/26  최영근(편제)장남11/02 성철중(편제)장녀11/02  윤재희(관리)차남11/09  
박영민(보도)장녀11/16 문시웅(업무)차남11/9  이종채(기술)장남11/9 최근식(보도)장남11/10
강동균(편제)본인11/15 김호석(관리)장남11/16 한영희(업무)아들11/23` 오범성(관리)차녀11/30

팔순| 조태인(관리)1/2  金榮洙(보도)1/23 
고희| 김용빈(기술)12/8  황명오(대구)12/12  정태일(편제)12/18 최준식(보도)1/2 신해명(관리)1/5     

엄기원(관리)1/8 김광용(기술)1/16  박근학(관리)1/25    오인환(편제)1/26 김광곤(기술)1/30
회갑| 金洪起(편제)12/13  우종범(편제)12/13  이해성(보도)12/15 조기양(보도)12/15  김재철(보도)12/18  

김호준(보도)12/21 서정훈(보도)1/16   오양수(관리)1/16 金盛浩(편제)1/18  한병우(보도)1/18   
최운형(ANN)1/22   김영금(관리)1/24 황경자(ANN)1/25   홍용선(관리)1/26   김영한(관리)1/28
서은선(ANN)1/29

결 혼

천영숙(편제)시모상9/15  하동근(보도)모친상9/15  권상규(관리)모친상9/20 남궁미(ANN)시부상10/07 
이병훈(편제)모친상10/12 강철용(편제)모친상10/15 김종오(보도)모친상10/20 백명순(ANN)시모상10/20 
정영수(관리)장모상10/27 최호룡(편제)장인상10/30 김익원(편제)장모상11/3

부 음

경 사

경조사항

연회비
|9월 강찬임(13~17) 김경식(12~13, 80세납부끝) 김병철(12~16, 80세납부끝) 김종환(13) 김중석(13) 김진희(13) 

노홍식(13) 여태성(11~13) 오청엽(13~14) 이근철(08~13) 이상혁(14) 

|10월 김동성(14~16) 김은휘(12~13) 김춘규(13) 문시웅(12~20, 80세납부끝) 민상근(11~13, 80세납부끝) 
성창용(11~13) 윤상준(13) 이명자(13) 李泳煥(09~13, 80세납부끝) 장영준(12) 채애림(12~13) 최근식(03~13)
최우철(12~14)

허연회(보도)9/13 이상로(보도)9/13 고규군(기술)9/13 한영희(업무)9/17 차효석(대전)9/26 박석태(보도)11/06

평생회비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는 1년에 2만원이며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주십시오.

전화/주소변경

l 특별 l
신정휴 010-5232-2300

l 편제 l
강찬임 010-2354-5798
고무송 010-3783-4711 
변영우 고양시일산서구대화동장성마을 306-501
심상수 010-5369-1322

인천시중구운서동 2745-2 풍림아이원A 101-203
안호명 포천시신북면간자동길 132
염영수 여주군산북면용담4길 21-22
유흥열 010-9352-3001
윤재민 성동구금호로 100, 205-1502(금호동1가,벽산A)
윤창호 인천시서구검단로744번3길 8, 삼보해피하임

501-803
이교윤 고양시덕양구세솔로 105, 1708-503(삼송동,동

원로얄듀크)
이명재 구로구경인로65길 16-15, 1104-301

(신도림동,신도림4차e편한세상)
이긍희 010-3789-0201 
이진섭 010-8928-3011       
정인영 파주시금촌동황골로 12, 201-108(장미A)

l 보도 l
김동한 양천구목동중앙북로20길 16, A-302(대한빌라)
김상기 강남구언주로75길 24 (역삼동,플레티늄A) 301호
김창섭 송파구위례성대로2길 35-5, 202호
오남렬 010-2937-0740
정영환 용인시기흥구동백죽전대로527번길 80, 117-501
정철영 강남구도곡로7길 22, 101-1005(금호어울림A)
추성춘 남양주시천마산로14번길 10, 107-204

(호평동,임광그대가A)
홍기룡 남양주시화도읍수레로 1120번길 33-1 102-401

l ANN l
김선희010-4740-6449
김은휘 용인시기흥구동백죽전대로527번길80, 117-501 

이형균 용인시기흥구언남동동일하이빌203-1702

l 기술 l
김인홍 고양시일산서구탄중로101번길 60, 105-701(덕이동)
金鍾顯 010-5478-6127
방기천 광진구강변역로4길 56 광진해모로리버뷰 101-1402
서기환 김포시장기동청송로청송마을현대홈타운 213-1604
안영식 010-6232-0900
양경운 010-8905-2556
이상근 010-8590-9134
정효식 강서구공항대로58나길 34, 305호(등촌동,삼성오투빌)

l 업무 l
김무길 대구시동구각산동 389-2 성지각산A 5-507
김재환 동대문구고미술로 57, 201-702 (답십리,한화A)
문시웅 남양주시천마산로 65, 105-603 (호평동,파라곤A) 
송세원 010-5415-1693
오주환영등포구선유로33길 10, 203-601(양평동3가,대

우이안)
이범수 공주시우성면방문리 496-2 (연미산장작구이)
최우형 용인시기흥구마북로154번길 16, 101-901

l 관리 l
문성수 마포구공덕2동 188-108 현대A 1-705
심재주 010-5268-3721 
이건식 010-5304-7675
이수관 강서구가양동 1467 중앙하이츠A 101-1301
조병옥 용인시수지구상현1동 96-1 풍산A 101-1603
채규억 010-2121-7945
하민웅 010-9093-3750
홍용선 동작구상도로55길 25, 102-1002(상도동,삼환나우빌)

l 대전 l
차효석 010-5231-8611

l 전주 l
정진도 010-8648-1589 

▶ 전화번호 (특히 핸드폰)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님들께서는 사우회사무처 (02-722-7416)로
바로 연락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글교실 학생들은 '자꾸만 감사합니다. 내 교수님(사진 가
운데) 또만나요'라며 내년에도 가르쳐 주기를 고대했다.

연회비를장기미납해경조비를지급받지못하는
회원들이늘어나고있다. 올해 11월15일현재 20명
의회원을비롯해 2011년부터최근 3년사이에모
두46명이경조비를지급받지못했다. 사무처는매
년 3월에 연회비 장기 미납자를 대상으로‘회비납
부에관한안내문’을회보와함께보내고있다. 

‘용인 드라미아’는 MBC가 막대한 건설비를 들
여 제작한 시설이어서 보안관계상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MBC 출입증’만을 가지고는
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사우회사무처로 연락
주시면입장하시는데어려움이없도록도와드리겠
습니다.

용인드라미아방문시사우회에사전연락주세요

연회비 장기미납 불이익 없도록 하세요

/한문공부방/ 유희근의논어이야기10


